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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가올해3분기글로벌시장에서78만5천여

대를판매하면서역대최대기록을갈아치웠다.

특히국내·외14만2천667대가판매된준중형S

UV스포티지가베스트셀러로등극해기아의위

상제고를견인했다.

기아는 1962년 자동차 판매를 시작한 이래 역

대 3분기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고 13일 밝

혔다.

기아는올해3분기국내13만7천519대,해외64

만5천971대,특수1천498대등78만4천988대를판

매했다.

이는 2024년 3분기판매량 76만3천618대보다 2

.8%증가한수치다.

이전최대 3분기판매는2023년으로국내13만

3천772대,해외 64만3천73대,특수 1천368대등 77

만8천213대를판매했다.

2025년 3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

된 차량은 스포티지로 14만2천667대가 팔렸으며

셀토스가 8만260대, 쏘렌토가 5만7천822대로 뒤

를이었다.

기아는2025년9월글로벌시장에서국내4만9

천1대,해외21만8천782대,특수455대등전년동

기 대비 7.3% 증가한 26만8천238대를 판매했다.

(도매판매기준)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는 28.5%

증가,해외는3.7%증가한수치다.(특수판매제외)

차종별 실적은 스포티지가 4만9천588대로 글

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됐으며 셀토스가

2만7천52대,쏘렌토가2만393대로뒤를이었다.

기아는 2025년 9월국내에서전년동월대비 2

8.5%증가한4만9천1대를판매했다.

지난달가장많이팔린차량은쏘렌토로8천97

8대가판매됐다.

승용은레이4천3대,K5 3천127대,K8 2천159대

등총 1만2천354대가판매됐다.

RV는 쏘렌토를 비롯해 카니발 6천758대,스포

티지 6천416대, 셀토스 4천965대, EV3 1천927대,

EV61천322대등총 3만2천610대가판매됐다.

상용은봉고Ⅲ가 3천228대팔리는등총4천37

대가판매됐다.

기아의2025년9월해외판매는전년동월대비

3.7%증가한21만8천782대를기록했다.

차종별해외실적의경우,스포티지가4만3천1

72대팔리며해외최다판매모델이됐고셀토스

가2만2천87대,K3(K4포함)가1만8천662대로뒤

를 이었다. 특수 차량은 국내에서 200대, 해외에

서255대등총455대를판매했다.

기아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전년 추석 연휴

로인한기저효과로 9월판매가늘었고 SUV하

이브리드모델및EV3, EV4등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호조가 이어지며 역대 3분기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며 ”앞으로EV4및EV5, PV5등전기

차 라인업을 앞세워 판매 성장세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밝혔다. /임채만기자

기아3분기78만5천여대판매 븮역대최다븯

스포티지14만2천667대 ‘베스트셀러’

9월 26만8천238대븣전년比7.3%↑

국내시장전년比29%·해외4%증가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는 지난 10

일(현지시간)브랜드전용디자인센터‘제네시

스디자인캘리포니아’를공식개소했다고13일

밝혔다. <사진>

미국캘리포니아엘세군도에위치한‘제네시

스 디자인 캘리포니아’는 차량을 비롯해 전시

장,사운드,로고,인터페이스등제네시스디자

인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최

첨단시설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로 조성됐으며, 연면

적은7천471㎡(약2천260평)규모다.

‘제네시스 디자인 캘리포니아’는 양산 및 선

행차량프로젝트뿐아니라▲미래항공모빌리

티(AAM) ▲로보틱스 ▲최신 CMF(색상·소

재·마감)트렌드연구▲제품스토리텔링지원

을위한가상이미지및영상제작등폭넓은창

의적작업을수행하며다양한분야를아우르는

통합디자인비전을실현해나가게된다.

제네시스는브랜드출범 10주년을맞아개소

한 ‘제네시스 디자인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서울의 제네시스 디자인 센터, 독일 프랑크푸

르트의제네시스디자인스튜디오와 24시간소

통하는 유기적인 글로벌 협업 체계를 구축한

다.이를통해디자인역량을대폭강화하고미

래 모빌리티를 위한 혁신을 이어 나간다는 계

획이다.

현대차 대표이사 호세 무뇨스 사장은 “븮제네

시스 디자인 캘리포니아’는 제네시스가 북미

시장의중심에서현지고객의취향과감성에보

다 깊이 공감하는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핵심거점”이라며“이번신규디자인센터

의 개소와 이를 통한 고용 창출은 제네시스가

북미시장에장기적으로전념하고자함을보여

주는상징적인사례”라고말했다.

‘제네시스 디자인 캘리포니아’는 건물 내부

와외부가서로연결되는개방적인구조를갖췄

다.

건물의내부는 2층에서 1층중앙부를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도록 2층 가운데가 뚫린 형태로

설계됐다.이는디자인스튜디오의개방성과보

안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인 설계로, 디자인

개발과정을직관적으로조망할수있도록하면

서도직원들의개인업무공간을방해하지않는

최적의환경을제공한다. /임채만기자

캘리포니아에제네시스디자인센터문열었다

양산·선행차량프로젝트등수행

현대자동차가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으로

미래형친환경자율주행화물운송의새기준을

제시했다.

현대차는지난9일(현지시간)미국자율주행

상용소프트웨어전문기업플러스AI와협업해

개발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이 미국 시사주

간타임(Time)지 ‘2025최고의 발명품(Best Inv

entions 2025)’에선정됐다고13일밝혔다.

타임(Time)지는지난20여년간우리의삶과

일상,이동방식을변화시키는혁신적발명품을

선정해 매년 ‘최고의 발명품’ 리스트를 발표해

오고있다.

이번에‘2025최고의 발명품’으로선정된엑시

언트 수소전기트럭은 현대차가 미국의 상용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인 플러스

AI와협업해만든자율주행수소전기트럭으로

현대차의수소전기차플랫폼에플러스AI의레

벨4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슈퍼 드라이브(Sup

erDrive)’를결합한차량이다.슈퍼드라이브는

플러스AI가 개발한 트럭용 레벨4자율주행 시

스템으로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율주행

이가능한기술이다.

이번협업을통해탄생한자율주행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빠른충전과긴주행거리,무공

해라는 수소전기차의 장점에 자율주행 시스템

을더해운송효율성을높이고,수소충전소및

경로데이터를기반으로인프라구축에도기여

할것으로기대된다.

현대차글로벌상용&LCV사업본부장박철연

전무는 “지속가능한 장거리 화물 운송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현대차와 플러스AI의 협업이 자

율주행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이 타임지 ‘2025

최고의 발명품’에 선정되는 뜻깊은 성과로 이

어졌다”며 “앞으로도현대차는수소상용차분

야에서지속가능하고혁신적인화물운송의새

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수소 생태계 구축에 앞

장서나갈것”이라고밝혔다.

한편,현대차엑시언트수소전기트럭은세계

최초의양산형수소연료전지중대형트럭으로

350㎾ 고효율 모터와 180㎾(90㎾ x 2기) 연료전

지스택, 72㎾h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하는 등 강

력한성능과효율성을갖췄다.

2020년 출시 이후 한국을 비롯해 미국, 스위

스,독일등세계주요시장에판매되며누적주

행거리 1천500만㎞를 달성하는 등 친환경성과

기술력을인정받고있으며특히미국에서는조

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

GMA)와 노르칼 제로(NorCAL ZERO) 프로

젝트 등 주요 물류 거점에 투입돼 상용화 가능

성을검증받은바있다. /임채만기자

현대차수소전기트럭 ‘2025 최고의발명품’

美타임지선정븣자율주행기능탑재

빠른충전븡긴주행거리·무공해장점

미국자율주행상용소프트웨어전문기업플러스AI와협업해개발한현대차엑시언트수소전기트럭이미국시사주간타임지‘2025최고의발명품’에선정됐다. <현대자동차그룹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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